
2017년 3월 6일 월요일 19엔터테인먼트

TV 프로그램 꺠6일 (월)

닥터 지바고 6일 오후 8시20분

1990년대 CF모델로 활동했던 모델 박리디아. 하지만 인
기절정이던 시기에 돌연 연예계를 떠났다. 박리디아는 당시
암 진단을 받았다. 자궁경부 상피내암 3기 판정을 받은 뒤 서
둘러 치료했지만 1년 뒤 자궁경부암의 주 발병 원인인 인유
두종 바이러스가 재발했다. 그래도 8년 동안 꾸준한 관리와
노력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아픈 그의 곁에는 남편인 연
기자 방수형이 있었다. 현재 경기도 양평에서 전원생활을 즐
기며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는 부부. 영양학까지 공부한 방수
형이 아내를 위해 찾은 항암식품이 있다. 면역력 증진과 항
암효과가 크다는데 무엇일까.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박리디아·방수형부부의암완치비법

드라마는 늘 명대사를 남긴다. 하지만 모두 챙겨 볼 여유가 없다. 방
송사의 모든 드라마를 꿰고 있어야 하는 직업. 한 주 동안 시청자를
웃고, 울린 그리고 또 가슴을 적신 ‘한 줄’, 그래서 “제가 한 번 뽑아
봤습니다”. 일상에서도 써보기를 권하며.

뀫“월요일 아침 같은 기집애야.”(KBS 2TV ‘김과장’ 3월2일 방송
중에서)

직장인들은 일주일 중 월요일, 특
히 그 아침을 가장 싫어한다. 오죽
했으면 ‘헬(hell)요일’이란 말까지
생겨났을까. 누구는 회사 엘리베이
터에 오르기 직전 ‘헬게이트’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일주일을 시작하는 상쾌함이 아니라 금요일까지
버텨야 한다는 심적 부담감에 괴롭기만 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 동
료가 있다면 조용히 되뇌어보고 싶다. “이 월요일 아침 같은 XX
야!”라고.

뀫“진짜의 허점을 꼭 집어.”(MBC ‘당신은 너무합니다’ 3월4일 방
송 중에서)

가짜가 진짜를 이길 수는 없다.
브랜드 제품을 흉내내 똑같이 만들
어 판매한들 한 땀 한 땀 공 들여 제
작하는 장인의 실력을 넘어서기란
어렵다. 하지만 그 존재 자체로서

인간을 진짜와 가짜로 구분 짓지는 못한다. 누구나 고유의 정체성
과 색깔을 지닌, 세상 단 하나뿐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남의
흉내만을 내지는 말자. 남에게 없는 무엇을 갖는 게 중요하다.

MC그리(김동현)는 열아홉 나이에 많은 논란을 겪어왔
다. 힙합을 시작하자 ‘금수저 논란’이 일었고, 인하대 연
극영화과에 수시합격하니 ‘의혹’의 시선이 나왔다. 9살
때부터 ‘김구라의 아들’로 방송에 출연한 것이 ‘화근’이
됐다. MC그리가 무얼 하든, 사람들은 “아버지 덕”이라
여긴다.

현재 방송 중인 엠넷 ‘고등래퍼’는 MC그리를 향한 세상
의 눈초리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3일 방송된 4회 이전까지
또래 참가자들로부터 비난을 넘어 조롱의 언사를 듣기도
했다. ‘고등래퍼’ 1회에서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또래 친구
들이 나를 가장 많이 싫어하는 것 같다. 그들에게 인정받
고 싶어 나왔다”고 한 말은 안쓰러움마저 자아낸다.

‘고등래퍼’에 한창인 MC그리를 만났다. 그는 “내 예명
이 마치 ‘구설수’인 듯하다”고 미소 지었다. 그리고 “논란
이 나를 계속 깨우쳤다. 쉬지 못하고, 연습하게 했다”고
말했다.

“처음 힙합할 때 아버지가 거론돼 참 스트레스였다. 그
래도 나를 쉬지 못하게 하는 자극과 계기가 됐다. (세상의
불편한 시선에)이젠 자신감도 좀 생겼다. 서서히 나를 증
명해 보이는 중이고,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다.”

MC그리는 초등학교 4학년의 어느 날, “할아버지 산소
가는 길에” 아버지가 들려준 에미넴의 ‘루즈 유어셀프’를
듣고 힙합에 빠져들었다. 중학생이 되고 가사를 쓰면서
힙합의 DNA를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다. 래퍼 라이
머의 러브콜로 브랜뉴뮤직에 들어가 약 1년6개월간, 매일
16마디의 랩 가사를 쓰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느꼈다”.

아버지의 모교인 인하대 연극영화과에 지원한 것은
“연기 경력으로만 당락이 좌우되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방식이라는 판단에서였다. MC그리는 ‘돌아온 뚝배
기’ ‘위기일발의 풍년빌라’ ‘메이퀸’ ‘황금무지개’ 등 여러
드라마에 출연했다. 물론 “그때는 실력이 부족”했다는 M

C그리는 지금도 연기자의 꿈을 꾸고 있다. 연극영화과에
지원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다.

“처음엔 아버지 모교라 피했는데, 결과적으로 아버지
뒤를 좇게 됐다. 열심히 해서 대학 친구들에게 내 꿈과 열
정을 보이고 싶다.”

이처럼 모든 행보에 아버지란 이름의 무게가 짓누르겠
지만, 그는 아버지를 “감사한 존재”라고 했다.

“힙합을 시작할 때 아버지가 믿어주셨다. 방송활동에
서도 아버지 존재가 컸다. 좋은 분들 많이 소개해주셨다.”

MC그리는 작년 데뷔곡 ‘열아홉’을 내고 멜론 등 음악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그리고 자신감을 안았다.

“노래가 안 좋았다면 1위까진 못했을 것이다. 대중이
노래에서 진정성을 느낀 게 아닐까.”

MC그리는 현재 1살 연상의 여자친구와 교제 중이다.

“450일이 지났다”고 했다. 음악작업하다 스트레스를 받
을 때 여자친구를 만나면 “긍정적 기분”을 얻고, “의지가
된”다. “아무 생각 안 들고, 행복해”진다.

“2015년 12월7일 교제를 시작했는데, 자연스럽게 (교
제 일수가)세어진다. 착하다. 얼굴은 제 스타일이고. 나를
잘 이해해준다.”

이처럼 어엿한 대학생이 된 그는 “이제 진짜 사회에 발
을 들이는구나 싶어 설레고 재미있다. 앞으로 양동근 선
배처럼 힙합과 연기를 병행하고 싶다”고 했다. 최종 목표
는 “예술가”다.

“음악도 잘 하고 연기도 잘 한다면 예술가로서도 평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선 실력을 키워야 한
다. 앞으로 계속 나를 증명해야 한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김구라아들’ 벗으려미친듯이연습했다”

힙합 금수저 논란에 대학 입학 의혹까지
“처음 힙합할 때 아버지 거론돼 스트레스
서서히 날 증명…사람들 시선 변화 느껴
양동근 선배처럼 힙합·연기 병행하고파”

‘고등래퍼’서 실력 증명한 꺠MC그리

‘김구라의 아들’에서 힙합가수 MC그리로 거듭나려는 김동현. 숱한 화제와 관심의 시선은 때로 논란도 만들었다. 하지만 긍정적이
다. “논란이 나를 계속 깨우쳤다”는 그는 “쉬지 않고 연습하게 했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영화 ‘문라이트’와 ‘눈길’이 화려한 상업영화 틈에서 꾸
준히 관객을 모으고 있다. 절대적인 수치로는 낮은 기록
이지만 메시지가 분명한 저예산영화의 성과로서 의미가
크다.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인 ‘문라이트’가 5일 누적
관객 10만명을 넘어섰다. 2월22일 개봉해 2주째에 170여
개 상영관을 유지하면서 거둔 성적이다. 특히 개봉 첫 주

에 박스오피스 10위권에 들지 못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호
평이 늘고 순위도 올라 2주째에는 톱10에 진입하는 역주
행까지 성공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소재 영화인 ‘눈길’
도 선전하고 있다. 1일 개봉해 첫 주말인 3일부터 5일까
지 박스오피스 5∼6위를 오르내렸다. 400여개 상영관을
유지, 5일 기준 약 8만5000명을 동원한 영화는 2∼3일 안
에 10만 관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작도 흥행하기 어렵다는 극장가 비수기인 3월에 이
처럼 반짝이는 성과를 내는 ‘문라이트’와 ‘눈길’은 나란히

소수와 약자의 이야기이자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위로의
이야기로 읽힌다.

‘문라이트’는 빈민가 흑인 소년이 청년이 되기까지 성장
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국내 관객과 공감대
형성에 성공했다. 장기 흥행도 점쳐진다. 수입사 오드의
관계자는 5일 “상영 2주차에 박스오피스 순위는 물론 좌
석점유율도 올랐다”며 “재관람 분위기도 있다”고 밝혔다.

‘눈길’은 끝나지 않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를
담았다. 순수한 두 소녀가 비극적인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
말리며 겪는 상처, 그럼에도 희망을 찾으려는 모습이 지금
관객에 더욱 절절하게 다가온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문라이트’ ‘눈길’ 10만관객…척박한땅서꽃피우다

상처 극복하는 소수·약자의 이야기 공감


